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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 16.(화)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 대한방직협회 등 업종별 단체 및 일신방직, 효성첨단소재 등 주요 기업과 

수출·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섬유패션업계 수출·투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섬유패션업계에 따르면, 글로벌(세계적)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국제적) 

의류 브랜드의 재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섬유패션 분야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업용 섬유의 경우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글로벌(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이후에는 재고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수요가 회복되어 업무 현황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 섬유패션산업 수출 추이(억 달러) : (’20) 112 → (‘21) 128 → (’22) 123 

   * ‘23. 1분기 산업용 섬유 수출액(백만 달러, 전년대비 %) : 아라미드(73, +4.2), 탄소섬유(60, +52.5)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수출 확대 및 글로벌(세계적)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 조달분야에서 국산 소재 사용 

확대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산업용 섬유를 중심으로 현재 계획 중인 

투자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적인 수출‧투자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섬유패션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순환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촉진, 산업용 섬유 확대를 위해 민관이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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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섬유패션업계 수출·투자 점검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목적 : ‘현장 산업부’로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출 투자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23. 5. 16.(화) 14:00∼15:30 / 섬유센터 16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정책실장(주재), 업종별 협단체 및 주요 기업

- (정부) 산업정책실장, 섬유탄소나노과장

- (협단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문창 상무, 대한방직협회 강진모 상무,

한국화학섬유협회 김진규 부회장,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이정기 부회장,

한국패션산업협회 김성찬 부회장

- (기업) 일신방직 하광춘 이사, 효성첨단소재 정승욱 상무, 신한산업

이종훈 대표, 이랜드월드 박현후 CPO

ㅇ 주요 논의사항

- 섬유패션산업 수출투자 동향 및 전망

-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 및 확대 방안

- 기업별 중점 추진사항 및 애로·건의사항

□ 세부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14:00~14:10 (‘10) 회의배경 및 참석자 소개

14:10~14:20 (‘10) 수출·투자 동향 및 전망 공유

14:20~14:45 (‘25)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 및 확대 방안 공유

14:45~15:25 (‘40) 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토론

 15:25~15:30 (‘05) 마무리 


